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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 유기재배시 상토특성에 따른 채묘와 괴근수량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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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중부지역의 고구마 유기재배시 육묘중 상토종류와 배합비율을 구명하고자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현재 재배되고 있는 밤고구마 품종인 율미와 호박고구마인 안노이모 2개 품종에 대하여 상토종류 2종(유기상토, 부엽토), 상

토와 흙의 혼합비율 3처리(1:1, 2:1, 3:1)에 따른 생육 및 수량을 조사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중부지역인 충북농업기술원에서 재배하면서 삽식묘 채묘특성과 삽식 후 생육 및 수량성을 검토하

였다. 

채묘상황 조사 결과, 품종간에는 안노이모가 율미보다 월등히 많았는데 품종의 특성상 호박고구마가 밤고구마보다는 삽식묘 

생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토종류에 따른 채묘수는 품종에 따라 달랐으며, 율미는 유기상토가 많았으나 안노이모에

서는 부엽토가 많은 경향을 보였다. 묘소질은 묘장은 안노이모가 율미보다 컸으며, 상토혼합비율은 상토함량이 높을수록 대

체적으로 양호한 경향이었으며, 경경은 율미가 안노이모보다 다소 굵은 경향을 보였고, 상토는 유기상토가 부엽토보다 다소 

양호한 경향을 보였으며, 혼합비율 처리간에는 일정한 경향이 없었다. 채묘중은 상토별로는 유기상토가 대체적으로 많았으

며, 배합비율은 상토 1 : 흙 1의 비율에서 두품종 모두 양호한 경향이었다. 

활착율은 밤고구마인 율미는 92~100% 였으며, 호박고구마인 안노이모는 62~83%였다. 수확기의 생육특성 조사에서 만장과 

마디수는 처리간 일정한 경향은 없었으며 괴근평균중은 율미가 다소 무거운 경향을 보인 것은 주당 괴근수가 안노이모보다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상품괴근수량은 율미는 유기상토에서 육묘한 삽식묘에서 부엽토에서 육묘한 것보다 많았으

며, 안노이모는 부엽토에서 육묘하여 삽식한 묘에서 수량이 다소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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